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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mong self-identity,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family social capital of adolescents and examined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self-identity and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self-identity. Data

used for analysis was from 7th grade students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in 2012.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program for demographic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was slightly higher for self-identity,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the average was lower for misconduct experience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second, there was a weak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dentity and bully victimization;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identity and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Thir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bullying and bully 

victimization) on self-identity,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Bullying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self-identity and bully victimization had a statistically negative influence on self-identity; both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self-identity; 

fourth,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had a statistically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self-identity; therefore, it 

signif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 victimization and self-identity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which means that the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elf-identity of the adolescents who were victimized by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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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폭력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같이 보내는 청소년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반복, 지속되는 특성 때문에 후유증이 심

각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교우관계, 또래집단의 역할이 

커지는데, 또래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야 하는 청

소년기에 학교폭력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Kim, Yi, & Hong, 2006; Lee & Chung, 1999; Lee 

& Yoo, 2005).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사회적, 성적, 인지적, 정서적

으로도 두드러지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주도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는 일이다. 특히,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은 미래 자신의 모

습을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써 성

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므로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인 갈등 속에

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는 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중학교 기술･가정에서는 자아정체감 발달을 핵심 역량으로 

보고, 1∼3학년군의 대단원 ‘청소년의 이해’에서 비중 있게 다

루고 있다. 2009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와 성취기

준을 보면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

성하고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라고 제시하였고(MEST, 2009),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

서의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에서는 ‘발달’과 ‘관계’를 핵심개념

으로 보고 ‘발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또래문화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통한 건강한 

또래관계 발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관계’에서는 가족관계의 

갈등원인, 배경, 해결방안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을 학습요소

로 포함시켰다(Im & Jeon, 2015). 이는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자아존중감과 가족 및 또래관계가 중요한 연결요소임을 알 수 

있고 친구관계나 가족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자아정체감에 영

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연구들을 분류해 보면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가족 변인, 가족 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로 구분되

며, 개인적 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는 성

별(M-A Lee, 2006; Yang, 2004), 종교(An, 2010), 학업성적

(An, 2010; Jang, 2009; Park, 2002: Shin, 2010; Yun, 1989), 

진로(Hong & Yoo, 2008; Jang, 2009; Jeong, 2004; Kim, 

2003; Lee, 2008; Lee, 2012) 등이 있다. 환경적 변인 중 가족 

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는 부모의 양육태

도(Hwang, 2013; Jeon, 2014: Kong, 2005; Lee, 1994; Lee, 

2005), 부모자녀 관계(Ahn, Song, & Lee, 2014; Kim, 2002; 

Song, 2014), 형제자매 관계(Kim, 2002), 부모 학력(Hong & 

Yoo, 2008; Seo, 1975; Yun, 1989), 부모 경제소득(Kim & 

Kim, 2001; Min, Choi, & Kim, 2003) 등이 있다. 한편, 환경적 

변인 중 가족 외 변인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

는 청소년들의 제2의 생활터전인 학교 안에서의 또래관계(Ahn 

et al., 2014; An, 2010; Joo, 2014; Park, 2000), 학교폭력과 비

행(An, 2010; Cho, 2014; Kim, 2002; Lee & Chung, 1999; 

Lee, 2006; Park & Lee, 2000; Seo, 2014; Suh, 1998; Yoon, 

2015) 등이 있다.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 수준을 낮추지만(Lee & Chung, 

1999),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록, 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Hwang, 

2013; Yun, 2001). 그러므로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검

증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Lee & Park, 2012). 

Coleman(1990)은 부모자녀의 관계를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 개

념화시키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관심, 지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ee와 Park(2012)은 청소년의 비행행동

과 가족내 사회자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Yeom과 

Choi(2014)는 가족 내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우울을 직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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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

족 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친밀감과 신뢰, 가

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학

교폭력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

과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학교폭력의 피해경험 뿐 아니라 

가해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

를 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청소

년기에 자아정체감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하여 가정 교과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2015 기술･가정 교과

서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

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

는가?

  셋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

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학교폭력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학교폭력의 비행경험에 관련된 특징은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Um, 2000). 학교폭력 경험

의 유무를 봤을 때도 무경험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높고 가

해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자아정체감(안정성, 자기수용성, 대인

관계)이 낮았다(Lee & Chung, 1999).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들은 학교적응, 정신건강, 사회정서 발달인 부적응 측면에서 공

격성과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받고(Kim et al., 2006; Seo, 

2014), Kim(2002)의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낮은 자아정체감

과 비행과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며 자아정체감

을 형성하는 시기에 방해를 받게 되면 정체감 혼돈과 함께 좌절

감과 불안함 심리로 인해 우울과 비행으로 표출하게 된다고 하

였다(An, 2010). Suh(1998)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의 문제행

동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Choi(2012) 연

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하위변인 중, 주체성과 주도성이 공격성

에 대하여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주체성과 주도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가해경험

이 올라갈수록 자아정체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과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라

는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하위변인에서 나타난 정적인 상관관

계의 방향성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에 관한 연구가 하위변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함을 시사

한다. 

  또래관계에서 또래애착의 경우도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

에 중요한 변인으로써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Ahn et al., 2014), Cho(2014)도 또래관계와 안정적 

사회정서가 정적상관이 있다고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와의 

관계와 공격성 또한 상당히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

기 아이들의 심리적 혼란이 공격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고, 

학교 안에서 또래를 향한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Kim, 2002), 또래관계와 비행의 동조행위 또한 관련

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Kim, Oh, & Yoon, 1991). Lee(2008)

은 학교폭력에서 또래공격의 피해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

과 불안을 야기하며 학교생활 전반에 부적응 문제가 야기된다

고 하였고, O´moore와 Hillery(1991)는 학교폭력 피해 아동은 

무경험 아동들에 비해 불안해하고 덜 행복해하며 스스로 인기

가 없고 타인에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등 자아존중감과 만

족감이 낮다고 하였다(Lee & Chung,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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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Kim(2013)

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한 학기에서 한 학년으로 계속되기도 

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부터 시작되어 고등학교까지 장기간 지

속되기도 하는데 이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해학생

의 후유증이 크며 이런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 학생들은 무경

험 및 일시적 피해 학생들보다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자아존

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성,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자아정체감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은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

하며(Cho, 2014; Jeong, 1997)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의 심리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써 외로

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ho, 2014; Kim et al., 2006).

  이처럼 학교폭력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

고 지속적인 경험은 자아정체감 이외에도 청소년기 사회정서발

달에까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으며 심리적 격동기인 청소년

기의 일탈행동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보편화되고 

집단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문제 차원을 넘어서 건강한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중

대한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발달 시기인 청소년기에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폭력경험은 청소년기 사회정서 발달을 방해하고 그

중 자아정체감에도 영향을 끼치리라 예측되며 심각한 학교폭력

으로부터 예방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가족 내 사회자본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가족 내 사회자본과 자아정체감의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관심, 애정, 방임)와 부모자녀의 관계(자녀의 친구인

지, 대화, 신뢰, 유대감, 가족간의 응집력,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졌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에 관련한 연구는 청소년의 자

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중 부모의 양

육태도와 교육적 기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친구와 교사와

의 관계가 관련됨을 보여준 Lee(1999)와, Park과 Uh(1994)의 

자아정체감 관련변인으로 성별, 학년, 종교유무보다 부모의 양

육태도가 민주적이고 가족 내의 자율감, 친밀감이 긍정적일수

록 자아정체감이 안정됨을 설명한 연구가 있다(Jeong, 2005). 

Lee와 Lee(2012)도 부모는 자녀의 성격, 자아개념 및 행동수행 

능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심리적 건강성을 주어 자아정

체감을 높이는 가정환경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Lee, 

2002), 양육방식에서 방임과 학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적을수록, 학교적응력이 좋았다(NYPI, 2012). 또한 자

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에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Lee, 

2005). 

  부모자녀를 중심으로 본 가족관계와 자아정체감의 연구로, 

Yun(2001)은 부모자녀의 사랑과 격려의 신뢰관계가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가족의 응집

력과 표현력이 우울감을 줄어들게 하고, 자아정체감을 상승하

게 하며(Joung & Oh, 2001), 가족의 응집성을 비롯한 가정의 

영향(Bae, 1993; Jung, 1998)이 자아정체감의 중요 변수로 작용

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자아정체감 관계에서도 가족성

원간의 상호태도, 가정의 응집력, 친애, 자율 등이 자아정체감과

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Kim, 2009). 부모의 자녀친구인

지와 자아정체감의 연구는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과 태도가 중요하며 자녀의 또래친구와의 관계나 활동을 잘 알

고 지지적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 친밀감을 가질 때 자신감이 상

승하여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는 효과가 있고(Lee, 2008),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을 많이 알수록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하

였다(NYPI, 2012). 

  가족은 개인이 사회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관계

가 사회자본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과 가

족 구성원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자녀의 정

서 안정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도와야 한다(Park, Lee, & 

Chun, 2008). Park 외(2008)는 가정 사회자본이 풍부한 청소년

일수록 교육성과도 높고, 자아 개념, 교육적, 심리적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자아정체감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 형성에도 부모자녀관계를 사회적 자본으로 확대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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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140 (50.5)

Female 1,119 (49.5)

Academic attainment

Father

Below High school 77 (3.8)

High school 837 (40.8)

College 208 (10.1)

University 828 (40.3)

Graduate school 103 (5.0)

Mother

Below High school 66 (3.2)

High school 1,133 (54.3)

College 211 (10.1)

University 639 (30.6)

Graduate school 37 (1.8)

Variables N M(SD) Min. Max.
Family income* 2,180 4,684.66 (2,719.06) 0 40,000

Peer attachment 2,255 3.04 (0.45) 1 4
*unit: 10,000w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동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한 요인임을 말한 연구

(Shin, 2010)도 있다.

  이처럼 자아정체감과 가족 내 사회자본은 부모의 양육태도

(통제, 방임, 관심, 애정, 신뢰)와 부모자녀와의 관계(자녀의 친

구인지, 가족 간의 유대감과 신뢰, 응집력, 가정의 심리적 환경)

를 중심으로 자아정체감과 관련지어 연구되어져 왔다. 이는 부

모의 학력 또는 경제적 능력이 높아도 자녀에게 애정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둘 사이의 유대감이 약하다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Kim, 2009).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에서 형성되는 가족 내 사회자본은 자아정체감에 

영향력이 있으므로 부모자녀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올바르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관

계 개선이 필요하리라본다.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

해서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건전한 의식을 심

어주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야 하고 성장과 발달 심리학적 수준

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Park,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의 관계에서 가

족 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자녀친

구인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올바른 부모자

녀 관계의 소중함을 인지시키고 학교폭력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심어주어 손상된 자아정체감을 

회복시키고 자아정체감의 이해와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실

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자료 중에서 2012년도에 실시한 중1패

널의 3차조사 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중1패널의 3차조사 

패널 데이터가 사용된 이유는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된 변수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은 부

모가 응답하였고, 성별과 또래애착은 자녀가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자는 전체 2,259명으로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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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남학생이 1,140명(50.5%), 여학생이 1,119명(49.5%)으로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최종

학력은 고졸 837명(40.8%), 대졸 828명(40.3%), 전문대졸 208

명(10.1%), 대학원졸 이상 103명(5.0%), 중졸이하 77명(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 1,133명(54.3%), 대

졸 639명(30.6%), 전문대졸 211명(10.1%)의 순은 같았으나, 중

졸이하 66명(3.2%)가 대학원졸 37명(1.8%)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 연간소득은 총 2,180명이 응답 하였으며, 평균 4,684.66 

(단위: 만원)으로 조사되었고, 또래애착은 2,255명이 응답하였

으며 4점 만점에서 평균 3.04로 다소 높게 나왔다. 

2.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문항은 Song(2008)의 척도를 8개 문항

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미래 확신성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목표 지향성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

한다’, 주도성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능동성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

로 생각해서 행동 한다’, 주체성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

의 말과 행동에 영향 받기 쉽다’, 친밀성 ‘나는 낯선 사람을 만

나는 것을 꺼려 한다’, 안정성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로 구성하였고 평균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 하였고, 일부 문항은 

역산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도록 구성하였

다. 자아정체감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29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 경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을 비행에 관련된 문

항으로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비행 가해경험 14문항과 비행 피

해경험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

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

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

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

기’ 등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당하는 가해경험 여부에 ‘0’

과 ‘1’로 응답하게 하였다.  피해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심하게 맞기

(폭행)’,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삥 뜯기기)’, ‘성폭

행이나 성희롱’, ‘심한 욕설’ 등 총 7문항으로 각 문항에 해당하

는 가해경험 여부에 ‘0’과 ‘1’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비행 가

해경험 빈도는 비행 가해경험 14가지를 합하여 총점 14점, 비행 

피해경험 빈도는 비행 피해경험 7가지를 합하여 총점 7점으로 

변수계산을 하여 상관관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이용된 비행 가해경험과 비행 피해경험 변수는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를 이용하여 리코딩하였다. 즉,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가 1이상인 경우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을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로 리코딩하였으며 비행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빈도가 0인 경우 경험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0’

으로 리코딩하였다. 학교폭력 경험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비행

가해 .666, 비행피해 .698로 나타났다. 

 

3) 가족 내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조

절변수로 가족 내 사회자본을 투입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친구인지로 선정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선정은 Coleman(1988)이 제시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구조(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과외여부, 전

학 및 이사 횟수), 관계(학습조력 및 지원, 자극적 교육환경, 부

모와의 대화), 인지(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 외 성인 가족

의 존재여부와 관계, 자녀 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로 구성된 

Kim(2008)의 연구와, 사회자본 가운데 부모자녀간의 유대감, 부

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정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등을 가족 

내 사회자본으로 분류한 연구(Lee, 2011)를 참고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 문항은 청소년패널조사의 데이터 중 

Huh(2000), Kim(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것

에서 부합된 설문 문항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측정 항목을 선

정하고 분석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 영역 중 부모자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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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의 관심애정은 양육방식의 방임 4문항으로, 인지 측면의 

자녀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 부분은 부모친구관계 항목 3문항

으로 선정하여 2개영역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세한 설문 문

항을 보면 부모의 관심애정은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

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

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

게 하신다’ 등 4문항이고, 부모의 친구 인지도는 자녀 친구에 

대한 인지도 1문항, 부모님이 친구를 만난 경험 1문항, 부모님

의 친구 선호도 1문항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

은 4점 척도로 역산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애정, 

부모의 자녀친구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 

수준이 높도록 구성하였다. 가족 내 사회자본 문항의 내적 합치

도는 부모의 관심애정 .758, 부모의 친구인지도 .670으로 나타

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패널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 version을 사

용하였다. 패널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고,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

족 내 사회자본의 중요 변수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 계수로 그 유의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비

행 가해 및 피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1, 2단계

에서는 독립변수에 조절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주효과를 살펴

봤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

하여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성별(남자=0, 여자=1), 최종학력 부친 

및 모친(고졸이하=0, 전문대졸이상=1)은 이분형 변수이고, 연

간소득, 또래애착은 연속형 변수이다.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이 통제변수로 사용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Ahn et al., 

2014; An, 2010; Kong, 2005; Oh & Song, 2012; S Shin, 

2010),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아버지의 학력 수준보다 자아정체

감 형성에 보다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Hong & Yoo, 

2008; Yun, 1989),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

체감이 더 발달한다는 연구(Hwang, 2005; Im, 2006; S Shin, 

2010),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

다는 연구(An, 2010; Ahn et al., 2014; Hwang, 2013; Roh, 

2003) 등이 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된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 가

해경험은 비행 가해경험 14문항의 총합, 비행 피해경험은 비행 

피해경험 7문항의 총합),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부

모의 친구인지)은 모두 연속형 변수이다. 분석에 사용한 문항척

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α)를 산출하였

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는 Durbin-Watson값은 1.964로 회

귀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독립 변수들 간의 공선

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본 결과 VIF가 최소 1.015에서 최대 1.757

로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주요변수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에 대

한 기술통계 분석과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하였으며, 주요 변수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

석이 실행되었다. 

1.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

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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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Max
Self-identity 2.63(0.41) 4

School violence
Frequency of bullying experience 0.30(0.86) 14
Frequency of bully victimization 

experience
0.14(0.58) 7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3.16(0.56) 4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3.00(0.43) 4

Table 2. Descriptive Results of Variables

                                    N=2,259 

　
Self

-identity

School Violence Family social capital

Bullying Bully victimization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Self-identity 1 　 　 　 　

School 
Violence

Bullying 0.018 1 　 　 　

Bully victimization -.073** .263*** 1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232*** -0.038 -0.024 1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132*** -0.014 0.025 .245*** 1

**p<0.01, ***p<0.00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은 4점 만점에 2.6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다. 비행 가해경험 빈도는 14점 만점에 평균 0.30이

고, 비행 피해경험 빈도는 7점 만점에 평균 0.14로 대다수의 응

답학생이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비행 가해경험 여부는 ‘있다’가 294명(13.0%), ‘없다’가 1,965

명(87.0%)이고, 비행 피해경험 여부는 ‘있다’가 108명(4.8%), 

‘없다’가 2,151명(95.2%)로 대부분이 학교폭력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가족 내 사회자본에 속하는 부모의 관심애정은 

4점 만점에 평균 3.16이고, 부모의 친구인지도 4점 만점에 평균 

3.0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 가족 내 사회자본의 상관

관계 분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

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

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상관수준이 다소 낮긴 하지만, 비행피해

(r=-.073, p<.01), 부모의 관심애정(r=.232, p<.001), 부모의 친

구인지(r=.132, p<.01)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과 비행 피해경험은 부적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관심애정 및 부모의 친구

인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제변수(성별, 부모의 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 학교폭력 경

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

구인지)의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

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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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 　 　

Gender -0.072 -0.089*** -0.069 -0.085*** -0.072 -0.089***

Academic attainment
    Father -0.031 -0.038 -0.030 -0.037 -0.028 -0.035
    Mother 0.054 0.066** 0.055 0.068* 0.049 0.060*

Family income 0.0000050 0.033 0.0000049 0.033 0.0000043 0.029
Peer attachment 0.305 0.334*** 0.300 0.328*** 0.244 0.267***

Independent variable: School 
Violence 　 　

Bullying 　 0.021 0.044 0.023 0.049*

Bully victimization 　 -0.039 -0.053* -0.044 -0.061**

Moderating variable: Family 
social capital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91 0.123***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64 0.068**

Constant 1.711*** 1.725*** 1.420***

R2 0.120 0.124 0.144
 F-value　 48.816　 35.979　 33.228　
Note.  *p<0.05, **p<0.01, ***p<0.001 
       Dummy variables; Gender, Male=0, Female=1; Academic attainment, lower than high school graduate=0, higher than college graduate=1; 

School violence(Bullying and Bully victimization), No experience=0, Experience=1.

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Self-identity

  모형 1은 통제변수인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

애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또래애착, 모친의 최종학력, 성별(남학생) 순으로 영향력을 미

쳤다. 회귀모델은 F값(48.81)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는 0.120으로 설명력이 12%이며 통제변수 중에

서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일수록, 모친의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에 영향력이 나타

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학교폭력 경험의 비행가해와 피해를 추가

하여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회

귀모델은 F값(35.979)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행가해 보다는 비행피해(β=-.053)가 자아정체감을 낮

추는 영향력이 있지만 R2이 0.124로 통제변수의 설명력을 제외

하면 0.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그 영향력이 통제변인에 비

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모형 1과 2에 가족 내 사회자본의 부모의 관심애정

과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F값(33.228)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는 0.144로 통제변수의 설명력을 제외하

면 2.4%의 설명력을 가지며 모형 2에 비해서는 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부모의 관심애정이 β=.123으로 부모의 친구인지 

β=.068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부모의 관심애정이 높

을수록, 부모의 친구인지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

심애정 및 친구인지), 통제변수인 성별, 모친의 최종학력, 또래

애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라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측변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조절변인 가족 내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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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Main effect Moderating effect

B β B β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for Bullying
Bullying 0.015 0.032 0.013 0.028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95 0.130*** 0.096 0.131***

Bullying ×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15 -0.021

Constants 1.823*** 1.822***

R2 0.141 0.142
F 43.752*** 38.395***

F changes 0.910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for Bullying
Bullying 0.016 0.033 0.013 0.027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78 0.083*** 0.078 0.082***

Bullying ×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38 0.037

Constants 1.757*** 1.753***

R2 0.131 0.132

F 38.560*** 34.117***

F changes 2.753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for Bully victimization
Bully victimization -0.030 -0.041* -0.034 -0.047*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92 0.126*** 0.093 0.127***

Bully victimization × Parents’ affectionate attention -0.051 -0.047*

Constants 1.836*** 1.837***

R2 0.140 0.142

F 43.363*** 38.592***

F changes 4.608*

Moderating effect of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for Bully victimization
Bully victimization -0.037 -0.051* -0.211 -0.291*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82 0.087*** 0.080 0.085***

Bully victimization × Parents’ awareness of their child’s friends 0.055 0.244

Constants 1.782*** 1.799***

R2 0.131 0.132

F 38.699*** 34.270***

F changes 2.968
*p<0.05, **p<0.01, ***p<0.00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of School Violence and Self-identity 

(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을 상호작용변인(학교폭력×가족 

내 사회자본)과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평균중심

화(mean centering)를 적용하여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았다. 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후 자아정체감에 대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첫째, 비행가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가해의 경우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관심애정 주효과 β는 

.130(p<.001)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가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통제변

수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2.1%에서 2.2%로 소량 

증가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의 관심애정에 대한 효과만 있고 비행가해에 따른 부모의 관

심애정은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조절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둘째, 비행가해와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가해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친구인지는 주효과 β값이 .083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내 사회자본 조절효과-  105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비행가해와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통

제변수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1.1%에서 1.2%로 소

량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모의 친구인지에만 효과가 있고, 비행가해에 따른 부모의 친구

인지 상호작용은 없으므로 조절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 

  셋째,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이 자

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는 각각 β값이 -.041(p<.05)

과 .126(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

심애정 상호작용항을 투입 했을 때, 통제변수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2.0%에서 2.2%로 소량 증가하였고 부(-)의 상

호작용 효과(β=-.047)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와 자아정체

감간의 관계가 부모의 관심애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

하며, 부모의 관심애정은 비행피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

향에 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

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의 주 효과는 각각 β값이 -.051(p<.05)

과 .08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행피해

와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을 때, 통제변수 

설명력 12%를 제외한 설명력이 1.1%에서 1.2%로 소량 증가하

였으며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피해와 부모의 친구인지는 각각의 효과만 있고, 비행피해

에 따른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

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기술

적 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

에 미치는 영향력과,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

년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아정체감

의 형성의 긍정적 발달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가정

교과 수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2015 기술･가정 교과서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분석 자료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로, 분석 대상은 중1패널 3차년도

(2012) 남녀 2,259명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

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 가족 내 사회자본은 평균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고, 학교폭력 경험은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행피해, 부모의 관심애정,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

감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낮을

수록 비행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애정과 부모의 친구인지가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비행가해와 피해의 관계

에서도 비행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비행 피해경험도 높아지고,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부모의 관심애정이 높을수록 부

모의 친구인지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통제변수(성별, 부모의 최종학력, 

연간소득, 또래애착), 독립변수(비행가해 및 피해), 조절변수(부

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

한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모친의 최종

학력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보다 매우 크게 나타

났다.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가해는 정적 관계로, 비행

피해는 부적 관계로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모두 정적 관계로 자아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넷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

과에 대한 분석결과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관심애정, 비행가

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 비행피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

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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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부(-)

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와 자아정체감간

의 관계가 부모의 관심애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부모의 관심애정은 비행피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부

(-)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행 피해를 경험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투입되었을 때 자아정체

감이 하락하는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에서 부모의 관심애정이 

긍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학교폭력 가해, 피해경험 학생들에게 부모의 관

심애정과 부모의 친구인지는 자아정체감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의 심중과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 혼란

에 대한 현재의 자아상태, 자아정체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척도개발이 필요하며, 가정교과의 자아정체감을 수업하는 

과정 속에 자신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시

간을 가져봄으로써,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흥미, 적성 등 자

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이나 자아정체감에 대한 자신

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음으로 자아정체감의 올바른 이해와 형

성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Lee와 Cho(2014)는 가정교과

의 ‘청소년의 이해’ 단원에서 포트폴리오 수업을 적용한 결과,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정하고 자신의 적

성과 흥미를 찾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자신

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자아정체감에 효과를 나타냈고, 부

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자기 수용성, 독특성, 미래계획성이 

발달하고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자기수용성이 높게 나왔다.

  한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 중 또래애착의 자아정체감에 대

한 영향력이 제일 높았는데, 이를 통해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은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므로 바람직한 친

구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태도와 능

력을 길러주기 위해 청소년의 발달과 연결되는 인성교육 부분

도 가정과 수업에서 함께 다루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시

간에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이를 통해 자신

을 탐색하고 친구나 가족 등 주변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자신

의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학교폭력

의 가해나 피해경험 학생들의 경우에도 친구관계의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며 남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가정교과는 도덕성 발달과 함께 인지적 측면에서도 청

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족관계, 또래관계, 정서표현 등 정

서적･사회적인 발달부분을 다루고 있고(Im & Jeon, 2015), 학

교폭력 역시 교우관계의 문제점으로 자기존중, 자아수용, 자신

감이 효과적인 대처능력으로 확인되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

중하는 인성요소가 필요한데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가정과 교육은 적합하다고 말했다(Son, 2013). 이에 가정과 교

사들은 7학년 청소년의 발달수업에서 자아정체감을 더 심도 있

고 지속적으로 다루며 학년별로 연계할 수 있는 교과수업과, 부

모와 연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포트폴리오, 마인드맵, 역

할극 등)의 개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는 통합적 목표를 두고 가정교과 수업만의 타 

교과와는 차별성 있는 내용과 수업방안을 모색하여 상호 보완

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기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자아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발달과정을 가정교과에서 수업함으로써 부

정적 환경과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을 도우며 2015 기술･가정 교

과서 개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 경험을 토대로 자아정체감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가족 내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였으나, 통제변수인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제일 높게 나

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경험의 영향력이 매우 낮게 나

타난 게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

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대두되는 학교폭력 경험에 초점을 맞추

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풍부한 자

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후

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분석 자료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빈도 또한 매우 낮았다. 학교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노출에 대한 불안과 부담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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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설문조사에서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해본다. 그러므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

여 면접이나 관찰조사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 등 

조금 더 타당성 있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에서 부합되는 질문인 ‘부모의 관심애

정’, ‘부모의 친구인지’만 선정한 것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가족 내 사회자본의 다양한 요인(부모의 양육태도, 부

모자녀관계 대화, 지지, 신뢰, 가정의 심리적 환경, 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 과외여부, 전학 및 이사 횟수, 학습조력 및 지원, 자

극적 교육환경,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가족의 존재여부 등)

을 포함한 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

년패널조사자료 중, 중1패널 3차년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

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추세와, 장기간 지속경험의 비

율을 보았을 때, 청소년 전체 대상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려우므

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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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학교폭력 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중에서 중1패널 3차년도

(2012)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2.0 version이었으며,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 계수, 

독립 t검정,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 가족 내 사회자본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는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 가족 내 사회자본(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행피해, 부모의 관심

애정, 부모의 친구인지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 분석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모친

의 최종학력,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을 높이며 유의미하였고, 학교폭력 경험 하위요인인 비행가해는 정적 관계로, 비행피해

는 부적 관계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가족 내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부모의 관심애정과 친구인지도 모두 정적 관계로 자아정

체감의 영향력을 높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경험(비행가해 및 피해)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가족 내 사회자본

(부모의 관심애정 및 친구인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관심애정, 비행가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

비행피해에 대한 부모의 친구인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행피해와 부모의 관심애정 상호작용

항을 투입했을 때는 부(-)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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